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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대외협력사업부 성명 박용안 직급 명예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자문회의 )

관련사업
(예산항목)

 m 출장목적 : 인도와 해운항만 산업 협력 관련 심층 인터뷰, 현장조사, 자문회의 개최

 m 관련사업

  -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수탁)

    (사업기간 : 2023.02.01. ~ 2023.10.31.)

출장기간
2023.08.14(월) ~ 2023.08.18(금)

(3박 5일)
출장지

인도

(델리, 콜카타, 뭄바이)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08.14(월)

부산(기차 혹 항공) →

인천(13:55) → 

델리(15:55) 

항공 이동 KE497

08.15(화)
오전 : 자와할랄대학 방문

오후 : 인도 교역 자료 조사 현지조사 차량 이동

08.16(수)

오전 : 한국수출입은행

오후 : HMM 델리,

 방문인도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RIS)(www.ris.org)  

기업 인터뷰, 현지조사 차량 이동

08.17(목)

오전 :  KIEP델리 방문

오후 : 델리-판국 인천 

출국 

현지조사, 이동 KE498

08.18(금)
오전 : 델리  → 

인천(06:55)  도착
이동 KE498

http://www.ri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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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전문가 의견 수집 95%

  - AHP 설문 100%

  - 자료수집 97%

 ○ 주요 성과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인도 해운 항만산업 시장 잠재력 확인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최종보고서 반영

  - 학술 논문 게재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정책 제안과 추진 일정 등 보고서에 반영 완료

참고 등 
특이사항(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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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업무①
 08.15(화) 오전 오후 

  자와할랄네루대학 물류전문가 인터뷰와 동대학 자료실 등 방문(인도 독립 기념일)

수행계획 

▫ 자와할랄네루대학 방문

  - 참 석 자 : 박용안(인터뷰), 자와할랄 네루대학 박원빈 연구원 

  - 인터뷰 질문

   · 인도의 인도 해운항만 물류 계획 자료

   · 인도의  해운항만 물류 학회와 주요 전문가 파악

   · 자와할랄네루대학의 인도  해운항만 물류 관련 자료

수행결과

  

1. 모디정부는 아래의 [그림  2-1]와 같이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디지털 인디아
(Digital India), 스킬 인디아(Skill India), 스마트시티 건설(Smart City), 인프라개발(Industrial 
Corridors) 등의 정책을 추진

2. 사가르말라(Sagarmala) 프로젝트
본 프로젝트는 인도의 7,517km에 이르는 해안선 내 항만 지역 중심으로 해양물류 인프라를 구

축하는 사업,  본 프로젝트에는 2035년까지 802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5조 5천 만억 루피를 투입
한다는 계획이며,  민간협력(PPP)을 도입하여 기존의 국영기업 주도의 경직된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의 도입.

3. 인도 해양 비전(Maritime India Vision) 2030
2030년까지 10년 동안의 해양산업 장기 플랜의 청사진으로서 구체적 실행안은 2021년에 제

시되었다. 기존의 해양 아젠다 2010 -20(Maritime Agenda 2010-20)을 잇는 10년 프로젝트
이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 맞게 기존 안을 보완한 계획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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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업무①  08.16수 오전 한국수출입은행 델리 김기상 소장 외 

수행계획 

▫수출입은행 델리 인터뷰 및 현지조사

  - 참 석 자 : 박용안(인터뷰), 수출입은행 김기상(소장) 등 5명

  - 인터뷰 질문

   · 해외공적원조(ODA) 관련 투자지원 업무 현황 조사

   · 국내외 주요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과 정책 동향 정보

수행결과

  1. 현재 공적개발원조(ODA) 형태의 사업은 현재 해운·항만 분야와 무관한 상태로서 현재
까지는 별도의 관련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체적인 한국의 對 인
도 협력 사업 중 하나는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내 지능형 교통 시스템(ICT)을 구
축하는 사업으로서 5년 동안 1억 7천만 달러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는 뭄
바이 반드라 공공기구 재개발 사업 및 별도의 정부예산 보조사업 1건이 진행되고 있다. 관
련하여 인도 정부와는 주로 교통, ITS,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의료 분야 등에서 논의하
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방안은 국가협력전략(CPS)을 통해서 주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양
국 간의 이해관계 아래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의견 일치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2.  인도는 2010년대 중반까지 국제기구 및 G7 국가를 제외하면 대외원조를 받지 않은 만
큼, 이와 관련한 연혁도 오래되지 않았다. 물론 현재는 한국 측에서 인도를 협력 중점국가
로 포함해 대외원조에 관한 논의가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CPS를 작성하고 기본적인 
협력 방안을 파악하는 수준에 있다고 보인다.

3. 한국에 인도 정부가 해운·항만 분야에서 ODA 협력을 주제로 논의하지 않는 데는 몇 가
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평가된다. 첫째는 인도 내부에서 해운·항만 분야에서의 성공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아다니 그룹 및 릴라이언스 등 인도 대기업들이 구자라트주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항만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공은 사업 추진은 인도 
정부에 해운·항만 분야에서 내부 역량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으며 이
러한 과정에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고 자체 평가한다. 이에 인도 정부는 해운·항만 분야에
서 외국인 투자는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 자체의 운영권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 및 외
국 정부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첨부 1 참조)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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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업무①  08.16수 오후 HMM 델리 방문외 

수행계획 

HMM 델리 인터뷰 및 현지조사

  - 참 석 자 : 박용안(인터뷰), 이순철 교수, HMM델리 매니저 N. Gummalia 외 5인 

  - 인터뷰 질문

   · 인도 시각에서 한-인도 해운항만 협력 수요 

   · 문드,라항/ICD간 철도요율 등 

수행결과

  1. 한국 선사들이 해운망을 충분히 구축하고 있는 Kattupalli항, Nhava Sheva항, 문드
라항, Nhava Sheva항, Hazira항에서는 점차 내륙 물류망을 구축하고 cold chain 등 부
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과 인도간 협력사업으로 트럭운송
업, 통관업과 포워더업, 창고업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

2.  인도 현지 해운·항만 전문가는 협력사업 발굴시 기준의 우선순위로 사업과 기업 진출
의 용이성,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장래성, 수익성으로 고려하였다. 협력사업으로는 진출이 
용이한 통관대행업(포워더업 포함)을 최 우선 사업으로 보았고, 다음은 항만건설과 운영, 
트럭운송업, ODCY 운영, ICD 운영 이었다. 항만건설과 운영은 시급성과 장래성에 큰 비
중을 두고 평가하였다. 그는 인도의 해운과 항만 물동량이 5년 내로 50%이상 증가될 것으
로 판단하였다. 

아시아 국제협력 지역 전문가의 답변과 의견은 다음과 같다. 기준의 우선순위로 사업과 기업 
진출의 용이성 사업의 시급성, 수익성, 사업의 장래성, 비용의 효율성, 시급성 순서로 보았다. 협
력사업으로는 트럭운송을 최우선 사업으로 보았고, 다음은  통관대행업(포워더업 포함), ODCY 
운영, 항만건설과 운영,  ICD 운영이었다. 

3. 철송 요울 자료 (첨부2 참고 )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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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업무①  08.17수 오후 RIS 방문 

수행계획 

▫수출입은행 델리 인터뷰 및 현지조사

  - 참 석 자 : 박용안(인터뷰), 이순철 교수, Dr. Prbir De 등 4인  

  - 인터뷰 질문

   · 인도의 새로운 환적 거점항 구상  

   · 인도-인도네시아 항만 협력

수행결과

  1. 인도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대형항만을 건설하고 운영하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
다. 인도정부는 안다만해역의 Nicobar제도에 Nicobar항만 개발구상과 함께 안다만해역 인
도네시아의 Sabang Island에 Sabang 항만 개발을 추진중

2.  인도정부는 Nicobar 항만을 환적거점 항만으로 개발하여 콜롭보항, 싱가폴항, Port 
Klang 등에서 환적되는 인도 수출입화물의 물류비를 절감하려 하고 있다. Nicobar제도 
Galathea Bay에 추진중인 환적거점 항만 개발(약 4,800억 인도루피 투자비 예상)에는 인
도의 대표적 종합물류 그룹에 속하는 Adani Ports and Special Economic Zone사, 
Container Corporation India(CONCOR)공사 등 10개 사가 2023년 1월 참여 의향을 나
타냈다.  
인도 정부가 추진중인 Nicobar항만 개발과 인도네시아의  Sabang 항만개발은 인도·태평
양 지역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다양화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공금망 확장을 촉진할 것으
로 판단된다. 신 항만들의 입지는 인도는 물론이고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수출입 화물의 길목에 입지하고 있다. 해상네트워크를 중추로 
한 글로벌 공급망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말라카해협도 지척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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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업무①  08.18 목 오전 KIEP 델리 방문 

수행계획 

▫수출입은행 델리 인터뷰 및 현지조사

  - 참 석 자 : 박용안(인터뷰), 이순철 교수, 조충ㅂ제 소장 등  4인  

  - 인터뷰 질문

   ·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인도와 해운항만 협력 의의에 대한 협의와 자문  

   · 인도의 경제성장 성과와 전망

수행결과

  1.  인도로서는 자국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Bengal만과 인도양 등  자국해역에 대한 안전과 보안과 함께, 동북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와 교역에서 길목이 되는 말라카해협(the Malacca Strait)에 대한 통항권 및 일
정 영향력을 필요로 함 

2.  인도와 해운·항만 산업의 협력은 동북아 지역에서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핵심 소재 및 
부품 등의 공급망에서 경색과 중단이 발생했을 때 혹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장벽과 비관세장벽 등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음 

3. 모디 정부가 입각하면서 모디노믹스 정책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인도경제성장 모델로 추
진 중에 있다(조충제 외 2015). 모디 총리는 3단계의 경제성장 로드맵을 제시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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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 인도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이행계획

협력 분야 사업명 목 표 완료기한
지역개발 뭄바이 반드라 

공공지구 재개발 사업
고부가 인프라 및 

도시화 지원 2026년

교 통 인도 물류분야 개선 
프로그램 차관

대규모 인프라 
구축 지원 2023년

ICT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

ICT 결합 교통 
시스템 지원 2025년

물관리 및 보건위생
후보 사업
발굴 예정환 경

친환경 에너지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 누리집. (https://www.odakorea.go.kr/)

첨부 2 문드라항/ICD 철송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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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020-21년 기준 對 한국 품목별 적재 품목 동향
(단위: 천 톤)

항 만 명 석유류
(정제유) 철강류 철광석류 기타광석 전 체

콜카타항(Kolkata)
파라디프항(Paradip) 79 79

비사카파트남항(Visakhapatnam) 532 532
카마라자르항(Kamarajar)

첸나이항(Chennai)
 치다바라나항(Chidambaranar)

코친항(Cochin) 105 105
신망갈로르항(New Mangalore) 35 114 149

모르무가오항(Mormugao)
나바쉐바항(J.L.Nehru)

뭄바이항(Mumbai) 143 143
딘다야항(Deendayal) 35 15 50

전 체 318 15 646 79 1,058
자료: 인도 정부 항만·해운·항로부, Basic Port Statics of India 

표  2020-21년 기준 對 한국 품목별 하역 품목 동향
(단위: 천 톤)

항 만 명 석유류 
(원유)

석유류
(정제유) 비료류

비료류 
원재료 
(액체)

전 체

콜카타항(Kolkata)
파라디프항(Paradip) 228 228

비사카파트남항(Visakhapatnam) 176 176
카마라자르항(Kamarajar)

첸나이항(Chennai)
 치다바라나항(Chidambaranar)

코친항(Cochin) 84 84
신망갈로르항(New Mangalore) 95 95

모르무가오항(Mormugao)
나바쉐바항(J.L.Nehru) 57 57

뭄바이항(Mumbai) 13 13
딘다야항(Deendayal) 27 27

전 체 95 70 27 487 679
자료: 인도 정부 항만·해운·항로부, Basic Port Statics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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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관련 사진)

HMM 사무소 

RSI  Dr. Prabir 

 


